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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오염의 전가 

우리 먼저 예레미야 17:9 를 읽어 보십시다.  

예레미야 17 : 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 구절에서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부패했다”는 말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죄책으로 인한 죽음만 전가시킨 것이 아니고, 죄의 오염도 전가 시키어 그 후손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으로  더러워지게 되었읍니다. 한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잠언 20 : 9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모든 인간의 마음이 죄의 오염으로 가득차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오염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인격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 성화가 필요합니다.  

오염은 마치 단전으로 인해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이 썩어 버린것과 같습니다. 전기가 다시 

이어지면 안에있던 썪은 것은 다 쏟아 버리고, 새것으로 갈아 넣어야 합니다.  

전기를 다시 연결하지 않고 내용물을 갈아 넣어 봤자 또다시 썪을 것이고, 전기가 다시 들어 왔는데, 

내용물을 바꾸어 넣지 않으면 무용한 냉장고가 됩니다.  

냉장고는 우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은 반드시 내용물을 바꾸어 넣어야 

합니다. 바꾸어 넣지 않는 사람은 썩은 내용물을 그대로 두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한 사람입니다.  

이 썪은 내용물을 바꾸어 넣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의 이 땅위에서의 신앙 생활 전체가 성화의 

과정입니다.  

 

 

     6. 자범죄 (자신이 짓는 죄,  Actual Sin)  

원죄의 본질  이 모든 자범죄의 뿌리가 되었다.  

 원죄의 바탕 위에서 버림받은 인간들이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모든 자범죄의 뿌리가 원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범죄의 뿌리가 되니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하여 살아가야 하는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무엇을 성취하면 알아 주길 바랍니다.  

안알아주면 미워하게 됩니다.  심하면 싸우고 죽입니다.  

무의탁성의 본질은 자기가 혼자 이루었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탈선하면 강제로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문제가 독립성과 무의탁성의 비정상적 

현상이 만들어낸 자범죄입니다. 사회의 자범죄, 민족의 자범죄, 국가간의 자범죄입니다. 

바로 독립성과 무의탁성이 자범죄의  뿌리가 되었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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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 1;26 부터에는 보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 짓는 모든 보편적인 죄들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은 일을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하느니라.  

온세상이 자범죄로 가득 차게 되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 : 10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 : 20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열왕기상 8 : 46   시편 143 : 2    

 

     7.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  

죄의 결과인 지옥의 처참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 :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누가복음 16 : 20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누가복음 16 : 21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누가복음 16 :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1
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는 어디에 있나? 

누가복음 16 : 23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1
. The phrase "Bosom of Abraham" refers to the place of comfort in sheol (Greek: hades) where the Jews said the 

righteous dead awaited Judgment Day. The phrase "Bosom of Abraham" occurs in the Bible only in the New 

Testament in Luke 16:22-23 in Jesus' story of Lazarus and the Rich Man.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Sheol
http://en.wikipedia.org/wiki/Hades_in_Christianity
http://en.wikipedia.org/wiki/Jews
http://en.wikipedia.org/wiki/Judgment_Day
http://en.wikipedia.org/wiki/New_Testament
http://en.wikipedia.org/wiki/New_Testament
http://bibref.hebtools.com/?book=%20Luke&verse=16:22-23&src=KJV
http://en.wikipedia.org/wiki/Jesus
http://en.wikipedia.org/wiki/Lazarus_and_D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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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6 : 24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는 어디로  갔나?  

누가복음 16 : 25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기에는 음부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의 생생한 모습이 

있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는 불꽃 가운데 고통하며 애원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 이것이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8.  속    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후 영원히 버리셨읍니까?  

그렇지 않읍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 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 년(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430 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 년, 도합 6000 년을 같은 원리, 즉 

전가의 원리 위에서 속죄를 베프십니다.  

    

<아담과 이브에 대한 속죄>  

창세기 3 :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 에덴에서 쫓아 내시기 전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읍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죄를 전가받아 다른 동물이  

대신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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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이 죽지 않으면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이 죄를 전가 받아 죄의 댓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 대신 다른 

동물을 죽이므로  그들의 죽임을 대신하게 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읍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가죽옷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신 의의 가죽옷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속죄 방법은 속죄 제물로서 

동물을  드림으로 집행됩니다.  

 

<모세 이후의 속죄>  

레위기 4 장 27 절-31 절을 읽도록 한다.  

레위기 4 : 27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레위기 4 : 28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레위기 4 : 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질문 : 누가 안수하나 누가 죽이나? 

레위기 4 : 30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레위기 4 : 31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 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는 속죄 제물로 암염소를 끌고 성전의 제사장에게 옵니다. 먼저 4;29 을 

읽읍시다.  

레위기 4 : 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서 누가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손을 암염소의 머리에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의 죄가 

암염소에게 전가되어 암염소가 그의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나서 암염소를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레위기 4 : 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죄인이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죄없는 암염소가 대신하여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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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번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태워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고 고기는 

진 밖에서 불태웁니다.  

이렇게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속죄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죄가 속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따라 옵니다. 

레위기 4 : 31    --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를 드린 후 제물을 드린 자는 자신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 갑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도 자신의 죄가 용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는 죄없는 암염소가 죄인의 죄를 전가 받아 대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암염소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신약의 속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합니다. 구약에서는 양이 대신 죄를 전가받아 죽음을 

당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읍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전 700 년 전에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 53;5-6)”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보여 줍니다.  

 

요한 복음 19:30 은  

요한복음 19 : 28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 :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요한복음 19 :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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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tetelostai 로서, discharge,   모든 빚의 의무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속담에 “조상이 신포도를 머금음으로 후손의 이가 

시리다”는 것에서 온 것으로, 조상의 죄책과 오염이 후손에게 전가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속죄 

사역으로 인해 그것이 다 tetelostei, discharge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에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죄책에서 면제되고,  오염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죄인의 죄가 속해졌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빚을  그의 피로 청산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9. 죄사함은 오직 믿음으로 

구약 시대에 자신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 양이 대신 죽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듯이, 신약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밖히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엡 1;7 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읍니다.  

에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3 :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 :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 :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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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에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그의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으로 모두 갚으셨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들일 때 우리는 중생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음 주에는 중생의 학신에 대해 공부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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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구원론시리즈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Follow 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구원론시리즈를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부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구원론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구원론 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